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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 29개 중소기업 및 107개 소상공인 등 총 136개사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9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29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쏠라에스티(건축자재) 등 

19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이지앤웰니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주(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2개사), ‘기타 제조업’(16개사), ‘도매 및 소매

업’(13개사),‘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01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92개사(TV 55개사, 라디오 37개사)를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

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81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08개사를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5:1, 소상공인 2.6:1이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되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광고 전문가로 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지원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18개사(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6개사), 소상공인 70개사 지원 예정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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